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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욱하고 화내고 혈기 내는 것도 육성이지만, 욱하고 “잠이나 자자. 편안하게 

하자.” 하며 안일하게 행하는 것도 욱하는 육성에 속하는 것이다. 

2. 욱하는 육성이 일어나면 자기 산에 산불을 내는 격이다. 즉시 욱하는 마음

을 중지하여라. 회개하여라.

3. 혼자서도 육적인 마음을 먹고 육적으로 행하면, 욱하고 성질내고 혈기 내고 

행하는 자와 똑같다.

4. 욱하는 성격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다.

5. 욱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선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여라.

6. 욱하는 성격은 가인의 성격으로 자기 영혼을 지옥 불에 사른다.

7. 욱하는 가인의 성격을 없애야 황금같이 값진 주님의 신부가 된다.

8. 거친 가시밭을 파내고 닦아 아스팔트를 깔듯이, 자기 나쁜 성격을 다 버리

고 마음을 닦아 선한 마음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여라. 그래야 그 마음에 잡초

도 안 나고 가시덤불도 안 난다.

9. 자기 마음을 한 번 잘 만들면 평생 편하게 사는데, 안 만들고 평생 영원히 

고통 당하며 산다. 

10.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하고 발전하는 데 쓰기

도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데 쓰기도 한다. 

11.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기도 하고, 악하게 



쓰기도 한다. 선악의 기로에 서 있다.

12. 사람의 마음은 선악과다. 선한 과일로 쓰면 선이요, 악한 과일로 쓰면 악

이다.

13. 인간은 선악의 존재다. 선이신 하나님께 가면 누구든지 선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로 가면 누구든지 악의 존재가 된다.

14. 혈기와 악이 없는 자는 지상에서도 하늘 편에서 산다.

15. 욱하는 성격을 없애야 자기 사랑의 상대도 욱하는 성격이 없어진다.

16. 욱하는 성격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는 무기다. 그러다 형제의 육신까지 

죽이는 무기가 된다.

17. 욱하는 성격은 논밭의 바위와 같다. 캐내어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마음 밭도 옥토가 되어 작품 된다.

18. 너보다 어린 자라도 나 성자가 그 육을 쓰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소리 한

다고 그에게 욱하고 화내고 혈기 내면, 소경으로서 그 얼마나 내게 죄를 짓는 

것이냐.

19. 사람이든 만물이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대하여라. 순간 욱하고 혈

기 내며 대하지 말아라. 

20. 욱하는 성질과 분노와 혈기가 있는 자는 마치 그릇에 찌꺼기가 남아 있듯

이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자다. 싹 씻어 없애면, 누가 마음을 뒤집어도 욱하는 

성질이 안 올라온다.

21. 성자 주님은 마음 바닥까지 착하고 선한 자를 찾으신다. 그 마음은 잡초가 



없는 옥토 밭과 같아서 그 영이 빛나게 잘 성장한다.

22. 주 안에서 착하고 선한 자는 미인같이 아름다운 자라서 영계에서 보면 아

름다운 모습으로 빛난다.

23. 마음 닦기다. 몸 닦기다. 그래야 희귀종같이 특별한 인생으로 취급받는다. 

24. 형상이 있는 바위는 희귀 바위이듯이, 착하고 선한 자는 착하고 선한 것이 

형상이 되어 있으므로 걸작 인생이며 희귀 인생이다.

25. 성자 주님이 쓰시는 자는 모두 희귀하고 신비한 인생이 되어 가고 있다.

26. 얼굴도 몸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성격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욱하는 모양

이면, 모두 가까이하지 않고 피한다.

27. 큰 돌이 있는데 겉모양은 번질번질하고 강변 돌같이 매끄러운데 그 형상

이 야수 같고 귀신 같은 형상이면, 사람들은 그 돌을 안 좋아한다. 그 돌은 작

품이 되지 못한다. 손질하여 좋은 형상으로 고치면, 돌이 매끄러우니 빛나는 

작품이 된다.

28. 돌이 산돌같이 거칠어도 그 형상이 미인 형상이고 성자 형상이면, 사람들

이 좋아하며 같이 사진도 찍고 늘 가까이 사랑하면서 대한다.

29.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택하여 쓰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고 중심

자로 뽑아 쓰시고, 사랑하는 신부도 뽑아 기르신다.

30.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영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된다.

31.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32. 세상에서 최고로 욱하는 혈기와 분노를 가진 민족은 세계적인 테러범인 

북한이다. 


